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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학이라는 학문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는 

용어와 기호이다. 공리적 체계의 수학은 몇몇 용

어와 기호의 정의, 공리로부터 시작하여 그 내용

을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용어와 기호는 수학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더구나 용어와 기호는 

학문 수학뿐 아니라 학교 수학에서도 중요하다.

수학 학습에서 수학 용어․기호의 의미를 이해

하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흥기, 2008,

p.223).

학교수학에서 용어․기호의 중요성을 여러 관

점에서 더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학문적 관점

에서 수학적 지식의 본질을 탐구한 Kitcher(1984)

는 수학의 5가지 요소를 언어, 수용된 명제의 집

합, 수용된 추론의 집합, 중요한 질문의 집합,

(증명에 대한 기준과 정의, 수학의 영역과 구조

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메타수학의 집합이라 

하면서, 언어가 수학적 지식의 우선적인 요소라

고 하였다. 용어와 기호는 수학적 지식에서 언어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의미가 파악되

어야 하는 ‘체계로서의’ 언어적 성격을 가진다

(Sierpinska, 1994). 한편 심리적 관점에서 언어는 

정신의 도구이다. Vygotsky 심리학에서 언어는 

사고를 위한 체제이자 사고를 추상적이고 융통

성 있고 즉각적인 자극들로부터 독립적인 것으

로 만드는 정신적 도구이다. 언어는 인지 발달의 

도구이면서 인지 과정 그 자체의 일부분이 되는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Bodrova & Leong,

1996/1998, pp.38-39). 그리고 언어는 문화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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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원들에 의해 창조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문화적인 도구로서 의사소통에 이용된다. 수학을 

이용하는 능력은 기호 및 수학 용어의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것은 수학적 언어가 자연스

럽게 사용되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읽고, 쓰

고,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가

장 잘 성취될 수 있다(NCTM, 1989). 수학 언어

를 통하여 학습자는 수학의 의미를 깨닫고 알맞

은 수학적 표현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 식을 

조작하고 공식을 유도하면서 언어 이외의 논리

적 사고와 발견술, 알고리즘 등의 수학을 경험할 

수 있다(김선희, 2004).

이러한 용어․기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학

교수학에서 학생들이 어떤 용어․기호를 배워야 

할지, 그 정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 용어․

기호와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 지금까지 학교수

학의 용어․기호와 관련한 선행연구로, 김흥기

(2008)는 중학교 수학에 도입된 용어와 기호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누락되거나 올바르

지 못한 표현의 수정을 제안하였고, 박교식

(2003)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사용되는 몇몇 한자 

용어에 대한 의미론적 탐색을 하였다. 허민

(2013)은 학교수학의 한자어를 토박이말로 수정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백대현․이진희(2011)

는 수학 교과서의 기호를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용어․기호의 

중요성에 비추어 다양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

나 고등학교 수학에서 등장한 용어․기호를 교

육과정과 교과서를 토대로 거시적인 시각에서 

용어․기호의 선정과 정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

적한 연구는 없었다.

김선희 외(2015)는 2009 개정 수학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초수학>, <수학Ⅰ>, <수학Ⅱ> 과

목에 제시된 용어와 기호의 해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학 교과서 분석, 수학자, 수학교육

학자, 교과서 저자 등의 심층 설문, 문헌 연구 

등을 통해 개별 용어ㆍ기호 각각에 대한 정의와 

해설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 용

어ㆍ기호에 대한 쟁점들을 지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그 후속 연구로서, 개별 

용어ㆍ기호에 대한 쟁점들을 종합하여 교육과정

과 교과서에 제시된 용어ㆍ기호 전반에 대한 비

판과 개선을 제안해 보려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 제시된 내용은 김선희 외에서 밝힌 쟁점, 설

문 의견 등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개선 방안을 

찾으려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을 연

구문제로 선정하고 각각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교과서에 나타난 용어․기호의 정의 방법

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교과서에 제시된 용

어ㆍ기호의 정의는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가? 셋째, 교육

과정에서 어떤 용어․기호를 선정하여 제시해야 

하는가? 넷째, 용어․기호 정의의 개선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다

음과 같다. 학생들이 배우는 용어와 기호는 교과

서에서 정의되는데, 학문수학에서 학교수학으로 

교수학적 변환을 거치면서 엄밀성과 형식성이 

퇴색되고 학문수학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학교 수학의 정의 방법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

수학적 변환의 목적이 학생의 이해를 위한 것이

라면, 학교수학 용어ㆍ기호의 정의가 학생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문제의 소지가 없어야 한

다. 그러나 학습자 입장에서 교과서 정의를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으

므로 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 교육과

정이 운영되는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용어․기호를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의 ‘학습 요

소1)’에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모든 수학 용어와 기호가 교육과정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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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에서 용

어․기호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할지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개선

을 위해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안함으로

써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용

어․기호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2015 개정 수

학과 교육과정이 공표되어 있으나 교과서는 아

직 출판되지 않았으므로 2009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기초수학>, <수학Ⅰ>, <수학

Ⅱ>로 한정하였다. 초․중․고 모든 학교급의 용

어․기호를 논하기에 지면상 한계가 있으므로,

중학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수학>, 고등

학교 1학년에서 학습하게 되는 <수학Ⅰ>, <수학

Ⅱ>로 내용을 한정하였다2).

Ⅱ. 수학 교과서의 용어․기호

정의 방법

학교 수학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방법과 학문

으로서의 수학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방법은 다

르다. 학문으로서의 수학에서 용어 정의는 체계

와 관련이 있으며(우정호ㆍ조영미, 2001; 강흥규

ㆍ조영미, 2002), 학문을 위한 용어의 정의는 학

(學)의 내부의 논리적 정합성(logical consistency)

을 위한 것이다(Nagel & Newman, 2010). 반면 

학교 수학에서 용어 정의의 목적은 수학을 처음 

배우는 학습자가 수학 용어를 학문으로서의 수

학보다 좀 더 쉽게 익히기 위함이다. 따라서 학

문으로서의 수학 용어 정의에 비하여 학교 수학

의 용어 정의는 일종의 교수학적 변환이라 할 

수 있다(조영미, 2002).

우정호ㆍ조영미(2001), 강흥규ㆍ조영미(2002),

조영미(2002)의 연구에서는 학교 수학에서 사용

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

공하고 있는데, <표 II-1>과 같이 정의 방법을 3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내포적 정의 외연적 정의 동의적 정의

논리
발생
관계

조작(구성)

열거
지시

부분집합 열거

학습자에게 
친숙한 언어

사전식
축약과 기호화

<표 II-1> 학교 수학에서 사용되는 정의 방법

내포적 정의, 외연적 정의, 동의적 정의에 대

한 세부적인 용어의 정의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내포적 정의 방법은 ‘일정한 조건

을 제시하고 있는 정의’이다. 내포적 정의는 학

문을 위한 수학의 용어 정의 방법과 매우 유사

하며, 논리적, 발생적, 관계적, 조작(구성)적 정의 

방법으로 세분화된다. 논리적 정의는 (최근) 류

와 종차에 의한 정의이고, 발생적 정의는 어떤 

개념의 발생 조건 또는 발생 과정을 사용하여 

정의한 것이며, 관계적 정의는 관계로 이루어진 

어떤 체계 내에서 정의하려는 사물이 차지하는 

위치를 사용한 정의이다. 조작(구성)적 정의는 

한 개념이 관찰되는 사태를 정의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는 정의 방법이다.

둘째, 외연적 정의 방법은 ‘개념에 속하는 일

부의 예들을 사용한 정의’이며, 열거, 지시, 부분

집합 열거의 방법으로 세분화 된다. 열거는 그 

개념이 가리키고자 하는 대상을 나열하는 것이

고, 지시는 지시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

어 포물선     ≠을 좌표평면에 나

1)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의 경우에 해당함.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경우 ‘용어와 
기호’로 명시됨.

2) <기초수학>의 경우 중학교 내용이므로 논의를 전개할 때는 중학교 용어로 칭할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용어들도 언급할 것이다.



- 614 -

타낸 곡선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지시’에 의한 

외연적 정의 방법이다. 부분집합 열거는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대신 부분집합을 열거하는 정

의 방법으로, <기초수학>에서 실수를 ‘유리수와 

무리수를 포함한 수’로 정의하는 것에 해당한다.

셋째, 동의적 정의 방법은 피정의항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의하는 방법으

로 학습자에게 친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 사

전식 방법, 축약과 기호화 방법이 있다. 예를 들

어 초등학교 수학에서 원을 정의할 때 학습자에

게 친숙한 언어인 ‘동그라미’를 사용하여 정의한

다. 학문을 위한 수학과는 거리가 있지만 인지수

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유용한 정의 방법이다.

또한 수학 기호는 대부분 사전식 동의방법을 사

용한다. 예를 들어, 제곱근을 논리적, 내포적으로 

정의하고 다시 기호를 제곱근 기호로 사전

식, 동의적 방법으로 정의한다.

조영미(2002)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정의 방법을 연구하였지만, 고등학교에서 교과서

의 정의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수

학의 용어ㆍ기호가 정의된 방법을 알아보기 위

해, <표 Ⅱ-1>의 틀을 활용하여 2009 개정 수학

과 교육과정의 <기초수학>, <수학Ⅰ>, <수학Ⅱ>

의 교과서3)(이준열 외, 2013a, 2013b, 2013c)를 

중심으로 그 정의 방법을 분석하였다. 중학교 수

준의 학교수학 용어ㆍ기호의 정의 방법을 조망

하기 위해 <기초수학>의 용어ㆍ기호를 분류하

고, 고등학교의 기본적인 정의 방법을 조망하기 

위해 <수학Ⅰ>, <수학Ⅱ>의 용어ㆍ기호를 분류

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Ⅱ-2>와 같다.

<표 Ⅱ-2>를 보면, <기초수학>에서 <수학Ⅰ>,

<수학Ⅱ>로 학년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수학

의 용어․기호의 정의가 지시적․외연적 정의 

방법에서 논리적․내포적 정의 방법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세 과목

에서 다루는 용어․기호의 특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외연적 정의 방법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울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에(조

영미, 2002) 초ㆍ중학교에서 주로 사용되고, 점진

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수학 용어가 논리

적 내포적 방법으로 정의됨을 미루어 알 수 있

다. 현대 수학은 외연적 정의 방법을 많이 따르

고 있으나 학교 수학 내에서는 논리적 내포적 

방법으로 나아가는 양상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학교수학에서 학문수학으로, 그리고 순서쌍, 좌

표, 축, 축 등 구체적인 수학적 대상에서 방정

식, 함수, 항등식 등 추상적이고 담론적인4) 수학

적 대상으로 옮겨가는 수학사의 경향과 일치하

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습자가 학문을 위한 

공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수학 용어·기호

를 정의하기 위해 위와 같은 경향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논리적 내포적 정의 방법은 다른 용어

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학습자

들의 인지 부담이 크고 학습 결손이 있는 학생

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

어, ‘다항식’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이라

는 용어를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위계가 있는 

용어들 사이의 관계와 하위 개념의 용어의 뜻을 

알아야 한다. 또한 수학 기호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때 명료할 수 있는데 이를 언어로 정의

하다보니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나머지정리는 “에 대한 다항식 

를 일차식 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이다.”로 정의되는데, 학생들이 나머지를 구

3) 교과서마다 용어․기호의 정의가 다를 수 있으나 여기서는 고등학교 용어․기호의 대략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므로, 출판사 1곳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4) Sfard(2008)는 수학적 대상은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상(primary object; p-object)에서 담론적인 대상
(discursive object, d-object)으로 발전해 나아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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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이 정리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언어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

다. 이는 ‘서로소’ 용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집합이 서로소인 경우는 원소를 나열하거나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이를 언어

로 설명하거나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과목
정의 방법

기초수학 수학Ⅰ 수학Ⅱ

내포적 
정의

논리

다항식, 단항식, 상수항, 차수, 
동류항, 근, 해, 항등식, 
부등식, 중근, 좌표평면, 
기울기, 절편, 절편, 
최댓값, 최솟값

나머지정리, 
인수정리, 실수부분, 
허수부분, 
켤레복소수, 
실수부분, 허수부분, 
실근, 허근

집합, 부분집합, 진부분집합, 합집합, 
교집합, 전체집합, 여집합, 차집합, 
서로소, 명제, 조건, 정의, 정리, 
진리집합, 부정, 역, 대우,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절대부등식, 
일대일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일대일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다항함수, 유리식, 유리함수, 무리함수, 
일반항, 수학적 귀납법, 로그, 
상용로그

발생
인수분해, 원점, 함수의 
그래프, 평행이동,

허수단위, 
   , 
대칭이동

(집합의) 교환법칙, (집합의) 결합법칙, 
(집합의) 분배법칙, 증명, 귀류법, 
대응, 등차수열, 등비수열, 귀납적 
정의, 거듭제곱근 

관계 제곱근, 인수, 중점
가정, 결론, 정의역, 치역, 공역, 공차, 
등차중항, 공비, 등비중항,

조작 
(구성)

분모의 유리화, 대입, 전개, 
전개식, 이항, 좌표, 좌표, 
두 점 사이의 거리

내분, 외분 점근선, 항

외연적 
정의

열거 항, 삼각비

지시

근호, 식의 값, 미지수, 
일차방정식, 연립일차방정식, 
일차부등식, 연립일차부등식, 
이차방정식, 근의 공식, 
완전제곱식, 순서쌍, 좌표, 
축, 축, 좌표축, , 
이차함수, 포물선, (포물선의) 
축, (포물선의) 꼭짓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복소수,  판별식, 원소, (로그의) 밑, 진수

부분집
합열거

무리수, 실수 허수 무리식

동의적 
정의

학습자
에게 
친숙한 
언어

사전식
 , 피타고라스 정리,sin, 
cos tan

조립제법,  벤다이어그램, 드모르간법칙

축약과 
기호화

미정계수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열, 

 , , 
  



 , 
  , log, log

<표 II-2> 기초수학, 수학Ⅰ, 수학Ⅱ의 용어ㆍ기호 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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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내포적 정의 방법의 활용은 내용상의 

오류를 줄일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는 어려움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알고 용어․

기호를 지도하는 묘안이 필요하다.

Ⅲ.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기호의 정의 내용

이 절에서는 교과서에서 다룬 용어․기호의 

정의 내용에서 학습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점들을 살펴보려 한다.

첫째, 용어가 도입될 때 정의된 내용이 확장된 

상황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교과서에서는 용어가 정의될 때 내용 영역,

관련 용어들이 함께 고려되어 상황적 의미를 포

함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서로소는 중학

교에서는 두 자연수의 공약수가 1뿐일 때 사용

되지만,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로 

해석된다. 하지만 상황 맥락에 따라 정의된 용어

가 이후 더 확장된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 한

계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좌표는 중학교에서 

도입될 때 수직선에서 점의 위치로 정의되지만,

좌표평면에서나 공간좌표에서도 쓰이는 용어이

다. 따라서 처음 등장했을 때 도입된 정의 내용

으로 그 용어를 한정지어 생각하면 확장된 맥락

에서 적절한 용어로 기능하기 어렵다. 이는 용어

의 정의를 한 번만 허락하도록 한 교과서 검인

정 지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용어가 동음이의어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학생들은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해

석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에게는 그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동음이의어는 수학과 일

상어, 다른 교과 용어와의 중복, 수학 내에서의 

중복인 경우로 살펴볼 수 있다. 수학과 일상어에

서 중복되는 용어는 미지수, 해, 근, 원점, 절편,

중근, 축, 중점, 무리수, 실수, 대입, 항, 계수, 차

수, 전개, 인수, 허수, 내분, 외분, 집합, 원소, 명

제, 가정, 정의, 정리, 부정, 역, 대우, 공역, 대응,

공차, 공비, 로그, 진수 등이다. 수학이 아닌 다

른 교과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로, 국

어과에서 다룬 ‘귀납법’과 ‘수학적 귀납법’의 의

미를 달리 해석해야 하는 경우이다. 또 수학 내

에서도 그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

을 정리하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수학 내에서 의미가 다른 용어

용어 맥락1 맥락2

해 방정식, 부등식의 해
경(京)의 만 배가 

되는 수 즉, 

항 다항식의 항 수열의 항

이항 방정식의 이항
다항식의 이항 
(예: 이항정리)

서로소 자연수의 서로소 집합의 서로소

부정 명제의 부정
해의 

부정(부정방정식)

셋째, 학교급, 과목에 따라 정의가 다른 것은 

학습자 입장에서 인지 구조의 변화를 요한다는 

점에서 이해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ㆍ대응 : 대응은 초등학교 3～4학년군에서, 중

학교 함수 영역, 고등학교 <수학Ⅱ>의 함수

에서 사용된다. 초등학교에서의 대응은 둘 

사이의 짝이라는 의미로 대응표 등에 활용

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두 집합의 여러 원

소 간의 관계라는 의미를 갖는다.

ㆍ함수 :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함수의 의미

를 다르게 다루도록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처음 함수를 배우게 되는 중학교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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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한다(접선) : 학교수학에서는 접선을 처음

에는 원의 맥락에서 다루지만, 이후에는 포

물선, 삼차함수의 그래프 등 좀 더 일반적

인 곡선의 맥락에서 다룬다(임재훈ㆍ박교

식, 2004). 이 용어는 원과 직선의 관계 뿐 

아니라 이후에 미분 영역에서 다양한 곡선

에서 접선의 개념을 다루게 되므로 내용에 

따라 재정의하여 학습의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ㆍ좌표 : 좌표의 경우 중학교에서는 수직선 

위에서 점의 위치로 설명하고 있으나 바로 

좌표평면이 도입되면서 평면에서의 점의 위

치가 다루어진다. 고등학교 <기하와 벡터>

에서는 공간 내의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로 

다루어지므로, 처음의 정의가 일관되게 사

용될 수 없다.

ㆍ최댓값/최솟값 : 최댓값과 최솟값은 이차함

수의 그래프에서 도입되며, 2009 개정 수학

과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정의역을 실

수 전체로 보기 때문에 꼭짓점에서 찾을 수 

있는 값이다. 하지만 <미적분Ⅰ>에서는 극

댓값과 극솟값을 알고 있으므로 “주어진 구

간의 모든 정의역 에 대하여 가 최솟

값인 경우와 최댓값인 경우를 각각 

 ≤   ≥ ”으로 말한다.

따라서 그 정의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용어의 정의에 의해 학생들이 오개념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다양하게 발생

할 수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ㆍ계수 : 계수의 정의는 문자에 곱해진 수이

다. 단항식 에서 는 상황에 따라 계수

로도 문자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가 상

수를 나타내는 경우 계수라고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를 문자라고 보면 계수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ㆍ항등식 : 항등식의 정의는 ‘문자에 어떤 수

를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 교

과서에서 대부분인데, 학생들은 이 정의에 

충실하고자 문자가 없는 등식은 항등식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ㆍ점근선 : 점근선의 정의는 곡선을 따라 움

직이는 한 점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

질 때, 그 직선이다. 학생들은 점근선을 ‘무

한히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으로 인

식하는 경우가 많다(서혜경, 2013). 마치 접

선을 ‘접점 외에 원함수와 만나지 않는’ 것

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섯째, 용어가 정의된 맥락이 아닌 곳에서 사

용되어,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학생

들이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ㆍ차수 : 차수는 항과 다항식의 두 가지 상황

에서 쓰인다. 하지만 차수의 정의는 항의 

맥락에서 하고 있으므로 다항식에서 차수를 

논할 때 새로 정의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다.

ㆍ미지수 : 현재는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정의

되는데, 부등식에서도 미지수가 쓰이지만 

별도의 설명이 없다.

ㆍ원점 : 원점은 좌표평면에서 두 좌표축의 

교점으로 정의되는데, 수직선에서도 기준이 

되는 점이 원점이다. 교육과정에서 수직선

은 수와 연산 영역의 용어이고, 원점은 함

수 영역의 용어이므로, 원점이 좌표평면에

서  정의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기호를 읽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

고 표기법이 다른 기호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함수의 합성 ∘의 경우 교사들마

다 읽는 방법이 ‘ 합성 ,  도트 ,  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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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일반항이 을 수열을 

{}로 표기하는데, 기호 { }는 집합의 기호이므

로 원소를 순서대로 나열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수열에서는 순서가 중요하다.

위에 제시된 내용은 학습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만 학교수학이 갖고 있

는 본질적인 속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

지만 교과서 저자나 교사들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파하고 있

을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학습자의 이해 

관점에서 어려움으로 위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Ⅳ. 교육과정에서 용어∙기호의

선정

수학에서 용어는 사고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수학 학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이해할 때 

그 개념에 대응되는 용어가 함의하는 바에서 시

작하게 되고, 개념을 익힌 후에는 그 용어를 통

해 학습한 바를 정리하게 된다(김흥기 외, 2003).

그렇기에 수학 교육과정에서 어떤 용어와 기호

가 제시되는지는 교과서 집필에 많은 영향을 주

게 된다. 이러한 영향에 대하여 허민(2013)은 다

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ㆍ기호는 교과서에서 

정의되고 그 외의 용어는 교수ㆍ학습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기존 교육과정에서 쓰이지 

않았던 용어는 중등학교 교과서에서 거의 금기

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허민, 2013, p.403)

이러한 논의는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어떤 용

어와 기호가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기

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임재훈 외(2002)는 남

북한 수학 용어의 통합 방안을 연구하면서 ‘의

미성과 규약성’, ‘한글 용어와 한자 용어’, ‘일상

용어와 전문 용어’, ‘일관성’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경미 외(2015)의 연구

에서는 2015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으며, 2015 교육과정에서 쟁

점이 되었던 수학 교과 역량, 목표, 교수 학습 

방향, 평가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내용에 대

한 논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용어와 기호에 대한 논의 사항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이 장에서는 김선희 외(2015)의 연구에서 

이루어졌던 문헌 연구 및 면담 연구를 통하여 

드러난 수학 교육과정 용어 및 기호에 대한 문

제점을 바탕으로 수학 교육과정에서 용어 및 기

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성취기준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용어ㆍ

기호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배우고 익

혀야 할 기준을 정한 것으로, 여기에 포함된 어

떠한 용어ㆍ기호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따

라서 성취기준에 나타나는 모든 용어는 ‘학습 

요소’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에는 언급되었으

나 ‘용어와 기호’란에 없는 용어ㆍ기호 중에 필

요한 용어ㆍ기호들이 있다. 예를 들어, 회전체는 

성취기준에는 제시되고 ‘용어와 기호’에는 누락

되었다. 성취기준에 나타나 있는 내용인 만큼 학

습의 진행상 수업에 필요한 용어를 교육과정에

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거나 필요한 용어․기호 임에도 불구하고 누

락되었다면 ‘학습 요소’의 선정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에서 학습량 감축으로 인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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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호를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동

일한 의미에 대해 하나의 용어를 사용한다. 한 

가지 의미에 대해 여러 용어가 존재한다면, 한 

가지 용어만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머지 하나는 삭제하거나, 두 용어의 쓰임

을 정확하게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

어, 방정식의 ‘해’와 ‘근’이 있다. 두 용어는 사전

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동일한 의미를 가

진 두 용어를 교육과정의 용어에 같이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언제 

해와 근을 구별하여 사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하

게끔 하여 인지적 부담을 작용시킨다. 근의 공식

이나 중근 등의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 맥

락을 고려할 때, 해보다는 근이 통일된 용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없거나 활용에 문

제가 없다면 교육과정에서 용어의 도입을 최대

한 미룬다. 예를 들어, 포물선이라는 용어는 이

차함수의 그래프에서 등장하는데, 이차함수 그래

프 모양이 포물선 형태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포물선의) 축, 꼭짓점 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포물선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

은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또다른 이름으로 포물

선을 배우게 된다. 포물선은 이후 <기하와 벡

터>에서 이차곡선으로서 다루어지고, 이때 새롭

게 정의하므로 조기 도입된 용어는 학생들에게 

인식론적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기하와 

벡터>에서 포물선의 축은 “포물선의 초점을 지

나고 준선에 수직인 직선”으로 정의되므로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축과 다른 설명으로 되어 있다.

중학교에서 포물선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더

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필수적인 용어나 맥락에 따라 재정의가 

필요한 경우 학교급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 요

소’로 재선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Piaget는 수학적 지식 구성의 과정에서 기존의 

인지 구조와 새로운 내용 사이에 인지적 불균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았다(임재훈ㆍ박교식, 2004).

학교급별로 용어ㆍ기호의 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이유는 학생들의 인지적 수준의 차이

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용어․기호

는 그 뒤 고등교육에서도 큰 영향을 끼친다(허

민, 2013). 이러한 이유로 선행하는 학교급에서 

이미 학습한 용어․기호이어도 각 교육과정에서 

재정의하여 학생들의 사고 발달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중 

하나는 학습량의 20% 경감이었다. 이로 인해 많

은 수학 용어들이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다. 하

지만 용어ㆍ기호를 교육과정에서 삭제하는 것만

이 학습량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오히

려 용어․기호를 삭제함으로 인해 이것을 설명

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에게 인지

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서 절댓값 기호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아,

이를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면서 의사소통이 어

려웠던 현상이 벌어졌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안

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서 용어ㆍ기호를 선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용어․기호 선정과 정의에

대한 개선 과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용어․기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용어 및 기호의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여기에는 수학적, 교육학적, 심리학적 논의뿐만 

아니라 제도적 과제까지 포함하여 다루기로 한다.

첫째, 교육과정을 개선할 때 용어․기호에 대

한 심도 있는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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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수학과 교육과정 개선에서 용어 및 기호에 

대한 논의가 보고서에는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박경미 외(2015)의 연구에서는 2015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을 서술

하고 있으나 용어와 기호에 대한 논의 사항은 

소개하지 않았다. 그 동안 수학과 교육과정이 개

정될 때마다 중요한 논의 사항 중 하나는 학습

량 경감이었다. 학습량 경감이 문제가 되면 자연

스럽게 어느 학년에서 어떤 내용을 삭제할 것인

지, 또는 학년 간 난이도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

지가 중요한 논의 사항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

어 용어 및 기호에 대해서도 논의가 전개될 필

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교과서 검정에서도 용어 및 기호에 대한 

기준을 적절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

다. 김선희 외(2015)의 연구에 참여한 한 교과서 

집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교과서 집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심의

를 통과하는 것이다 보니 기존 교과서에서 벗

어나 새롭게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이 매우 어

렵습니다. 기존 방식과 다른 서술을 했다가 심

사에 탈락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언제나 “심의

를 통과했던 예전 서술”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교수 의견)

교과서 검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학 수업

에서 활용되는 교과서의 질 관리이며, 직전 교육

과정에서 활용된 교과서를 참조하는 것은 지극

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용어 및 기

호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여러 선행 연구

를 참조하여 교과서 편찬 지침이나 검정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는 일도 필요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수학 용어 및 기호의 정의 방법에서 학

교급간 정의 방법의 차이, 특히 초등학교와 중등

학교의 정의 방법의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급이 올라갈

수록 외연적 정의나 동의적 정의보다는 내포적 

정의의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하여 초등학교에서 원은 동그란 모양이

라는 외연적 정의를 활용하고, 원 위의 점은 중

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는 것은 성질로 지도되

지만, 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원의 정의를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외연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수많은 예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초등학교에서 외연적으로 또

는 비형식적으로 정의된 용어를 중등학교에서 

중요하게 활용해야 할 때, 정의를 다시 내리면 

안 되는 것인지 또는 다소 엄밀하게 내려도 되

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사실,

정의는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

며, 대학 수준의 전공 서적에서는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도서마다 정의가 다른 경우를 찾아볼 수

도 있다. 그렇다면 학교급별로 중요한 용어가 등

장할 때마다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 체계를 고

려하여 서로 다른 정의를 허용하기보다는 동일

한 정의에 대하여 정의 방법의 형식성을 조절하

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용어․기호의 교체

나 교과서에 소개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김선

희 외(2015)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용어의 

의미 자체가 모호한 것들을 지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한자어를 들 수 있는데 조립제

법이나 미정계수법, 점화식, 공역 등과 같이 용

어만 가지고서는 그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운 것

들이 많다. 절대부등식 또한 영어를 그대로 직역

한 것이라 의미가 쉽게 파악되지 않다고 하였다.

학교수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발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 유입된 문자,

기호, 한자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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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나 기호의 의미, 사용 방법 및 예시, 유

래 등을 수업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수학Ⅰ>의 복소수

에서 허수단위, 허수부분, 허수 등 비슷한 개념

들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데 이를 따로 명명하

는 의도를 학생들에게 설명하여 지도하기가 용

이하지 않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타교과와의 

연계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

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경제와 관련된 문항으로

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어 수학 교육과정에도 ‘퍼

센트포인트’라는 용어가 도입되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고등

학교 <기초수학>, <수학Ⅰ>, <수학Ⅱ> 과목 교

과서의 정의 방법과 학생들의 이해 관점에서 문

제의 소지가 있는 정의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에

서 수학 용어․기호의 선정 기준과 거시적인 개

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교과서에서 용어․기호의 정의 방법이 어떠한

지를 살펴본 결과 수준이 높을수록 내포적 정의

가 활용되고 있었다. 내포적 정의는 그 엄밀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해

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낱낱의 용어․기호 특성을 고려하면서 지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이해 관점에

서 세 과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의를 

교과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문제

점이 등장하였는데, 용어가 도입될 때 정의된 내

용이 확장된 맥락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용

어가 동음이의어로서 활용되는 경우의 해석, 학

교급이나 과목에 따라 다른 내용의 정의, 정의에 

의해 갖게 될 수 있는 오개념, 정의된 맥락이 아

닌 곳에서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의 해석, 기호를 

읽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표기법이 다른 

기호와 중복되는 경우 등이 학생들에게 어려움

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로 선정

된 용어․기호가 교과서에서 정의되는 체제이므

로, 교육과정에서 어떤 용어․기호를 선정할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과정에서 용어․기호의 선정

기준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를 성취기준에서 

언급된 용어․기호는 학습요소에 포함시킬 것,

동일한 의미에 대해서는 하나의 용어를 사용할 

것, 가능하다면 용어의 도입은 최대한 미룰 것,

정의가 바뀌는 용어의 경우 학교급과 과목 간에 

중복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용어․기호 선정과 정의

에 대한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교육과

정 개발에서 용어․기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과 논의가 필요하고 그 결과도 공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서 검정에서 용어 및 기호에 대

한 기준을 적절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학 용어 및 기호의 정의 방법에서 

학교급간 정의 방법의 차이, 특히 초등학교와 중

등학교의 정의 방법의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넷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용어․기호의 교

체나 교과서에 소개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등학

교의 세 과목에 국한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용어․기호를 논의했지만, 본 연구의 논지는 다

른 학교급, 과목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개발된

다면, 용어․기호의 문제점이 얼마나 개선이 되

었는지 살펴보는 과제도 남아 있다. 또한 학습자

의 이해 측면에서 연구가 더 진행된다면 학생들

의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를 논의하면서 개선 과

제를 찾는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의 이해도와 학문적 관점과 균형을 이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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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용어․기호 개선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나아가 용어․기호

의 교수․학습의 실천적 문제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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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d the problems of definitions

and choices of terms and notations and proposed a

few tasks for improvement of them included <Bisic

Mathemaitics>, <Mathemaitics Ⅰ>, <Mathematics

Ⅱ> of high school mathematics based on 2009

revised mathematics curriculum and textbooks. We

explored the problems on the features of the

methods and contents of definitions of terms and

notations in the viewpoint of the possibilities of

difficulties on students’ understanding, and proposed

several criteria for choices of terms and notations

in curriculum. And we proposed several tasks to

improve the problems as follows: we need to

implement much analyses and discussions on terms

and notations and to open the results, to make the

criteria for the examinations of mathematics

textbooks in the viewpoint of therm and notation,

to consider the differences of the methods of

definitions among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to consider the changes of terms and

notations and the methods for introduction of them

in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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